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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 책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업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언

어와 다양한 형태의 사료들을 모아놓은 글이다.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사료들이 부족

하고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출판된 유익한 책이다. 총 4부 중 1부는 “제국이 형성되는 

시대”에 관한 것으로서 키루스와 캄비세스 치하의 영토 팽창과 다리우스의 계승까지

를 다루고 있다. 2부는 “아케메네스의 역사와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다리우스, 크세

르크세스, 다리우스 2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와 3세를 거쳐 아케메네스 제국이 

몰락하기까지의 정치사를 서술하고 있다. 3부 “왕과 왕권”은 다양한 형태의 왕권, 궁

정의 거주지, 궁정 관료, 왕실 여성, 왕실 연회, 법정 등에 대한 제국 이데올로기와 이

미지화를 설명하고 있다. 4부 “아케메네스 제국의 조직”은 조세와 공납 등 제국의 자

원과 재정 관리, 교통망, 관료 기록에 관한 사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케메네스 제국에 대한 페르시아측의 기록은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인, 특히 그리

스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저자는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가령 헤로도토스 덕분에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페르

시아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리스 입장에서 페르시아 역사를 조금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고고학적 사료와 문헌 사료를 제공함으로써 페르시아 전

쟁 후 페르시아의 해체가 아닌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크세르크세스

가 다리우스의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여러 종교적 의식을 지지하여 종교에서 왕

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